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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km’ 한승혁 “언젠가마무리잡겠다”
2011년특급유망주의부활신고

KIA 한승혁은 고교 시절 불같은 강속구로 메이
저리그 구단들의 깊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14일 아직 쌀쌀한 날씨 속 광주 두산전에서 시
속 157km의 광속구를 선보였다. 광주 ｜ 뉴시스

프로 입단 팔꿈치 수술 후 제구 흔들
이대진 코치와 이 악문 투구폼 교정

“일단 풀타임 출전…진짜 목표 마무리”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시범경기가 열리는 3월은 대개 투수들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시기다. 개막에 맞춰
몸을 만드는 상황에 쌀쌀한 날씨도 영향을
미쳐 스피드는 평소보다 다소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KIA 우완투수 한승혁
(24)은 시범경기 첫 판부터 전광판에 157k
m를 찍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1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지명 받은 한승혁은 덕수고 시절,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까지 나왔던 초특급
유망주였다. 그러나 프로 입단과 함께 팔꿈
치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강속구는 던졌
지만 좀처럼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유망
주의 껍질을 깨지 못했다.

한승혁의 변신 뒤에는 이대진 투수코치
와 함께 해온 투구폼 교정 작업이 있다. 다

소 딱딱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큰 팔 스윙.
제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투구
동작을 부드럽고 간결하게 바꾸면서 단점
을 최소화했다. 김기태 감독은 “팔 나오는
각도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좀 이른 판단
일 수도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보여준 모습
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한승혁은 14일 광주 두산전에서 직구만
14개 던져 퍼펙트로 9회를 막았다. 전력분
석팀 기준 152∼156km, 평균 153km의
구속을 보였다. 전광판에는 157km까지 찍
혔다. 3월, 그것도 시범경기 첫 날부터 엄
청난 스피드였다. 이튿날 만난 그는 “어제
는 힘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았
다. 일본에서 던질 때에도 구속은 잘 나왔
는데 더 세게 들어갔다. 몸이 반응한 것 같
다. 전광판의 숫자는 처음에 몇 개만 보고
괜히 힘이 들어 갈까봐 더 이상 보지 않았
다”며 웃었다.

한승혁은 이날 직구 외에 다른 공은 던지
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타자들의 타이밍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직구만 던졌다”면서
“사실 어제 밸런스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타자들이 도와준 것 같다. 계속 신경을 써
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스프링캠프 때마다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던 그는 올해는 부상 없이 전지
훈련을 완주했다. 그는 “생각보다 구속이
많이 나오는데 오버페이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상이 없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제구력을 가장 신경 많이 쓴다”면서 “투구
폼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팔 동
작을 조금 짧게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좋아진 건 맞지만,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히트 상품’ 조짐을 보이고 있
는 만큼, 그는 올해 KIA 필승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혁은 “나도 그렇고,
팀도 중요한 시즌이다. 내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 예전에 요령 없이 열심히만 했다면,
이젠 풀타임을 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MLB닷컴 “박병호주전지명타자로활약할것”

LA 타임스, 류현진 선발로테이션 진입 가능성 부정적

황재균, 클리블랜드 시범경기서 두번째 멀티히트

미국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미네소타의 스프링캠프를 중
간 점검하는 기사에서 ‘박병호가 2017시즌 주전 지명타자로 활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박병
호(31)는 미네소타의 초청 선수로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이다.
9경기에 출전, 22타수 9안타 타율 0.409 OPS 1.391 3홈런 6타
점으로 맹활약중이다. MLB닷컴도 ‘빠른 공에 적응해 삼진을
6개로 줄이고 볼넷을 4개나 골랐다’며 ‘지명타자 후보였던 케니
스 바르가스는 마이너리그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

미국 서부 유력지 LA 타임스가 15일(한국시간) 류현진(30·LA
다저스)의 2017시즌 선발로테이션 진입 가능성을 어둡게 전망
했다. LA 타임스는 올 시즌 다저스 선발진을 ‘클레이턴 커쇼-
리치 힐-마에다 겐타-브랜던 매카시-알렉스 우드’순서로 예상
했다. 류현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어깨 수술
로 공백기가 길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황재균
(30·샌프란시스코)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굿이어 볼
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 시범경기에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때리며 맹활약했다. 6번 3루수로 선발 출장한 황
재균은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두 번째 멀티히트며
타율은 0.318에서 0.346(26타수 9안타)으로 올랐다.

재기꿈김진우,시즌전부터수난
첫 등판 부상으로 무산…‘늑연골염좌’ 판정

4선발유력했는데…개막전일정변동불가피

김진우

올 시즌 선발투수로 재기를 노리는 KIA
김진우(34)의 시범경기 첫 등판이 무산됐
다.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에 KIA 선발진
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김진우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 선발등판
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직전 등판이 취소
됐다. 불펜에서 공을 던지다 왼쪽 옆구리
에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KIA 코칭스

태프는 두산과 심판진에 양해를 구하고, 2번째 투수로 예정돼
있던 김윤동을 급하게 선발등판시켰다. 김진우는 아이싱으로
통증을 가라앉힌 뒤, 곧바로 구단 지정병원인 한국병원에서 정
밀검사를 받았다.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왼쪽 10번 갈
비뼈 끝에 위치한 연골 부위, ‘늑연골 염좌’ 판정을 받았다.

KIA 구단은 김진우 상태에 대해 “수일간 경과를 지켜본 뒤, 재
검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금김진우의재활기간을예측하긴
힘들다. 일단 시즌 개막에 맞추고 있던 일정에는 변동이 불가피하
다.부상정도가크지않아도다소일정이미뤄질가능성이있다.

김진우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도 타구에 맞는 부상으로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적이 있다. 지난달 16일 니혼햄과
연습경기에 선발등판했다 2구째 공을 던지고, 타구에 오른 무릎
을 맞아 쓰러졌다.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출
발부터 시즌을 망칠 뻔했다.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연습경기였던 4일 삼성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복귀한 김진우는 2번째 실전피칭을 앞두고 또 한 번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김진우는 2015년 팔꿈치 수술로 FA(프
리에이전트) 자격 취득을 2년이나 미뤄야 했다. 올해는 몸 상태
가 좋아 유력한 4선발 후보였는데 시즌 전부터 수난을 겪고 있
다. 광주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병살을향해! 두산 유격수 유지혁(왼쪽)이 1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시범경기 4회말 1사 1루에서 홍재호의 슬라이딩 보다 한발 앞서 2루에서 포스 아웃시킨 후 병살을 잡기 위해 송구했다.


